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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신문 기사의 시대별, 신문사별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빅카인즈에서 

1995년 이후 주요 신문사들의 관련 기사를 추출하였고 텍스트마이닝, 감성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2010

년 이전에는 대기오염도 측정 단어나 국내 오염원 관련 단어가 많이 등장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큰 

빈도로 나타났으며 정책적 대응,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품에 대한 광고·홍보, 국내 오염원에 관한 기사

까지 다양한 주제의 기사가 등장했다.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와 관련된 기사가 

많은 반면, 대부분의 지역지에서는 지역 자체의 배출원 및 저감대책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본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 

관련 언론보도의 추이를 살필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내 미세

먼지의 상황과 관련 기사의 트렌드를 추가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미세먼지, 텍스트마이닝, 신문기사, 감성분석, 회귀분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newspaper articles concerned with 

fine particle matter. Newspaper articles since 1995 collected from Bigkinds were analyzed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sentiment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ir pollution measurement and domestic 

pollutants appeared frequently previously, but “China” became the keyword in the 2010s along with 

political action, the effects on the health, AD/PR, and domestic pollutants. Korea JoongAng Daily, 

Hankyoreh and Kyunghyang Shinmun have had more focused on political regulations whereas most 

regional daily newspapers on emission sources and reduction measures at the regional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 reference for understanding the trend of newspaper articles. 

Future work includes further analysis and discussion of fine particle pollution condition and news 

reports in the post-COVID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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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대기의 질은 국민의 건강 뿐 아니라 삶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대기오염에 대한 지속적

인 관심과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쉽게 체내로 흡입되어 각종 질환을 유발하고 인체의 면

역 기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2].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µm 보다 작은 PM10과 2.5 

µm 보다 작은 PM2.5로 나뉘며, 주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이나 공장, 자동차 등의 배출 과정

에서 많이 발생한다 [3-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1987년부터 대기질 가이드라

인을 제시함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고, 2013

년에는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PM10과 PM2.5 모

두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4]. 실제로 [5]에서는 

미국 6개 도시에서 미세먼지와 사망률간의 양의 상관관

계를 밝히고 있으며, [6]에서도 미국 20개 도시에서 

PM10과 사망률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PM10의 농도가 10 μg/m3 증가시, 전체사망률이 

0.51%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또한 [7]에서는 PM2.5의 

평균 농도가 10 µg/m3 증가할 때 폐암 발생의 비교위험

도가 1.37로 증가하며, [8]에서는 위험도가 1.08-1.11로 

증가함을 입증하고 있다[9].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부각됨에 

따라, 2013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

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2월부터 PM10의 예보제를, 

2015년 1월부터는 PM2.5의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10]. 2017년 9월에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하여, 2022년까지 핵심 배출원인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중장

기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2019년 2월에는 "미세먼지 

특별법"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며, 2020년 2월에는 "2020

년 미세먼지 총력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11].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국민들의 80% 이상이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

서 이루어지는 미세먼지 관련 연구 결과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14]. 

1.2 선행연구

언론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

로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공론화하는 역할

도 한다. [15]에서는 2016년 7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관련 기사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고하며, 이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이슈의 사회적 중요도를 제시하고 있

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여론을 올바르

게 반영하기보다는 미세먼지의 위험이 언론에 의해 재구

성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16, 17]. 이 연구들에 의하면 

실제 대기질은 이전과 비교해 크게 변화가 없거나 오히

려 좋아졌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한 언론 보도 수나 중국

발 미세먼지에 지나친 주의를 끌면서 사람들의 과도한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18]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미세먼지 관련 보도

를 대상으로 하여 언론의 보도 특징을 검토하고 있다. 여

기서는 언론의 보도가 크게 미세먼지의 원인을 국내에서 

찾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에너지정책" 프레임과 

그 원인이 국외인 중국에 있음을 강조하는 "겨울중국" 프

레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기사보도

가 하나의 프레임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독자들이 미세먼

지 이슈가 다중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고 여러 부면의 대책

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존 연구들에서는 미세먼지

가 우리 생활의 여러 부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기오염과 건강에 관한 연구를 보면, 

미세먼지는 2012년 3백만 명 가량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19, 20]. 미세먼지는 호흡기질환, 심

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당뇨 등 대사성질환

의 악화, 악성종양의 증가, 뇌졸중 및 인지장애와 같은 중

추신경계의 이상, 미숙아 출산의 증가, 우울증과 같은 정

신질환의 증가 등 인체 건강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20, 21]. 

대기오염은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초래하고 있는데, 

[22]에서는 2060년 기준 대기오염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은 한국 GDP를 0.3-0.4% 가량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작물 생산량 역시 17-18% 가

량 감소할 것이며, 국내 도로교통부문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약 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은 2015년 기준 호흡기계 기여사망자 수로 인한 피

해 비용을 7,57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24]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따르는 편익을 추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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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및 일산화탄소를 1톤 감소시

킬 경우 각각 경제적 편익은 188.4천원, 102.4천원, 

105.6천원이며,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1ppb 감소시킬 경우 각각 경제적 편익은 968.7

억 원, 368.3억 원, 6.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5]는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를 고려하여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 비용을 1,586억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를 고려할 때, 2018년 

미세먼지로 인하여 약 4조 23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26]은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해 또

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

이 기꺼이 지불의사가 있는 금액(Willing To Pay: 

WTP)을 계산하고 있는데 가구당 WTP는 연간 38,856

원이며 수도권 지역의 연간 가치는 약 2,528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앞으로 대기오염에 따른 불확실성은 더 커지리라 예상

되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누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해

야하는지, 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원을 어떠한 기준

에 따라 투입해야 하는지 등 사회 계층집단 간 갈등과 대

립을 야기시킬 수 있다 [27, 28]. 

일부 미세먼지 (폭넓게 환경오염) 관련 연구들은 텍스

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29]에서는 6개의 키

워드에 대해서 주요 신문사(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별 내용 및 논조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다. [30]에서는 

2018년도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인 "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에 대한 

기사의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두 교통정책에 시민들의 의

견을 살펴보고, 국민청원으로 올라와 있는 글들을 분석하

여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반면 

[14]는 6개의 주요 신문사 및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보도

기사와 소셜미디어(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의 게시글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후의 텍스트 패턴을 

분석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정책 시행 이후 건강과 

관련된 게시글 및 정보가 크게 증가한 반면, 언론기사에

서는 저감 조치에 대한 보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

중이 원하는 정보 요구도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뉴스기사에 대한 토픽 모델링

도 이루어졌는데, [31]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152,990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잠재 디리슐

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알고리즘

을 적용하여 80개의 토픽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 토픽으

로는 미세먼지 관련 정부의 종합대책, 미세먼지 관련 상

품, 취약계층 보호 정책, R&D 및 수소차를 이용한 미세

먼지 저감 등으로 나타났다. 

[28]은 네이버에서 수집한 관련 온라인 언론 기사와 

댓글을 대상으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2016년 이후 댓글의 주된 내용이 중국에 대한 비

난, 정부 대책의 부족, 정책적 실효성 부족 등으로 나타났

다. [32]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네이버 환경 

뉴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보고서, 환경

부 환경백서, 환경 관련 학회지로부터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LDA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 분야의 

주제별 관심도를 측정·정리하고 각 주제어간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미세먼지 이슈를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이의 해결은 우리 

모두의 필수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효과적인 대처와 예

방책을 모색하기 위해, 언론을 비롯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담론이 요구된다. 

1.3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 언론사별 미세먼지에 관한 인

식 패턴 및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난 5년

간 대기오염 상황과 미세먼지 관련 보도 양의 관계를 검

토하고자 한다. 

단 일부 연구의 접근방법처럼 미세먼지 관련 정책들의 

실효성을 논하기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언론에서 전달하

는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2010년 중반부터 코로나19 이전 텍스트 

자료에 근거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기사 텍스트 및 대기질 자료를 포함, 활용하여 현

재의 상황을 반영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의 위험성 및 언론보도

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들이 직접 개입하여 기

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경우 

연구 결과의 정확성은 높아지지만, 연구자의 가치관이 결

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 쉽게 적용

하여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보도의 특징 및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미세먼지 관련 언론

보도의 추이를 살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

리라 판단된다. 

2. 자료의 수집과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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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문기사의 텍스트 자료 수집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

카인즈(www.bigkinds.or.kr)에서 2021년 5월 24일 기

준으로 "미세먼지"로 검색되는 주요 신문사의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다[33]. 기간은 1995년 1월 1일 이후로 설정

하였다. 상세검색 기능에서 검색어 처리는 형태소 분석을 

사용하여 제목과 본문에서 미세먼지가 등장하는 뉴스들

을 검색하였다. 

신문사별 관련 보도 내용 및 기조의 차이를 감안하여 

보수중앙지, 진보중앙지, 경제지, 지역지를 구분하여 선

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본의 편향성(sampling 

bias)을 미리 방지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에 보수중앙지, 진보중앙지, 경제지, 지역지를 구분하여 

14개의 대표 신문사를 선정하였다. 보수중앙지로는 조선

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진보중앙지로는 경향신문, 

한겨레를, 경제지는 매일경제, 한국경제를 포함시켰다. 

지역지는 권역별에 따라 강원일보(강원), 광주일보(광주, 

전라), 매일신문(대구, 경북), 대전일보(대전, 충청), 부산

일보(부산, 울산, 경남), 경인일보(인천, 경기), 한라일보

(제주)를 선정하였다. 

2.2 대기오염 자료 수집

한국공단은 전국 162개 시군의 600개의 측정망을 구

축하고, 각 측정소에서 매 시간별로 대기환경기준물질 6

개 항목(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PM10, PM2.5)에 대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측

정된 자료는 국가대기오염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되어 

에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34]. 대기오

염물질 중 PM10과 PM2.5는 입자의 크기가 각각 10㎛, 

2.5㎛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현재 이들에 대한 오염도인 

시간당 평균 농도(㎍/㎥)가 발표되고 있다. 국내 미세먼

지 예보등급에 의하면, PM10의 수치가 0-30일 경우 "좋

음", 31-80일 경우 "보통"’, 81-150일 경우 "나쁨", 151 

이상일 경우 "매우나쁨"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PM2.5의 

수치는 0-15일 경우 "좋음", 16-35일 경우 "보통"’, 

36-75일 경우 "나쁨", 76 이상일 경우 "매우나쁨"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기오염 데이터는 에어코

리아(www.airkorea.or.kr)를 통해 획득하였다. PM2.5

의 측정자료는 2015년 1월부터 공개되고 있으며, 최종

확정 측정자료는 2021년 5월 24일 기준 PM10과 

PM2.5 모두 2020년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34]. 에어코

리아는 측정소별로 시간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서울 중구의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시

간별 PM10과 PM2.5 데이터를 먼저 일별 산술 평균값, 

최댓값으로 변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평균값, 최

댓값을 계산하였다.

2.3 텍스트마이닝 및 감성분석

텍스트마이닝은 비정형 빅데이터인 텍스트를 분석하

기 위한 방법으로서, 텍스트 데이터에 숨겨진 경향이나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

트마이닝에는 텍스트 분류(classification), 군집화

(clustering),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 개체명 인

식(NER, Named Entity Recognition), 자동 문서요약

(automatic text summarization),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등이 포함

된다[35].

수집된 텍스트는 먼저 코퍼스(Corpus)를 구축하는 과

정이 필요한데, 이 때 코퍼스는 구조화된 텍스트들의 집

합을 의미한다. 이후 노이즈를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여기에는 오타, 띄어쓰기 오류 등을 수정하거나 제거

하는 과정이다. 토큰화는 문장에서 토큰(token)을 나누

는 과정으로 단어, 엔그램, 문구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사, 동사, 조사 등의 품사를 분류하는 품사 태

깅, 불용어 제거, 문서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거나 활용되

지 않는 품사에 속하는 단어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 그런 후, 정제된 단어들의 출현 빈도수를 측정하

여 단어-문서 행렬(Term-Document Matrix)을 구축하

게 된다. 이때 빈도수 대신 문서에서의 각 단어의 중요도

를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든 문서에서 너무 자

주 등장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감성분석은 텍스트마이닝의 한 기법으로 텍스트에 내

재되어 있는 의견, 감성 등의 주관적인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특히 사전기반 방법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외부 감성사전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감성사전에 수

록되어 있는 긍정적/중립적/부정적 단어들이 문서에서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파악하여 문서의 감성을 판별해내

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36].

2.4 전처리과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텍스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명사 기준의 단어를 추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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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숫자 및 기호는 제거하였다. 띄어쓰기가 잘못되었거

나 올바르게 단어 추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

하는 작업을 거쳤다. 

또한 "미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먼지" 등 너

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과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 단어들, 예를 들어 "첫 번째", "월요일", "밤사이", "

하루" 등의 단어들은 삭제하였다. 기타 분석에 불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신문사나 기자 이름) 역시 제거되

었다.

2.5 연구방법

PM10, PM2.5의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기 질의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미세먼

지 관련 뉴스 보도의 개수와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살

펴봄으로써, 시대별(특히 코로나-19 전후) 또는 신문사 

종류별로 패턴의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감성분석과 회

귀분석을 통해, 신문사별, 시대별 또는 기사 분류별 언론

보도의 어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왔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작업 및 분석 개요는 Fig. 

1과 같다.

Fig. 1. Flowchart of the study

감성 사전으로는 KNU-한국어 감성사전과 easySenti 

R-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전자는 군산대에서 개발한 사전

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모든 뜻풀이에 대해 Bi-LSTM을 

적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감성 어휘를 1-gram, 2-gram, 

어구, 문형, 축약어, 이모티콘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37]. 2,597개의 "매우 긍정", 2,266개의 

"긍정", 154개의 "중립", 5,029개의 "부정", 4,797개의 "

매우 부정" 단어를 포함한다. 본 연구의 감성분석에서는 

KNU-한국어 감성사전를 주요 사전으로 사용하고 있으

며, easySenti R-패키지는 결과를 검증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easySenti는 464개의 "긍정", 693개의 "부정" 단

어를 포함하고 있다[38].

3. 연구결과

3.1 분석 텍스트 자료

빅카인즈에서 미세먼지로 검색된 1995년 1월 1일부

터 2021년 5월 24일까지의 총 기사 개수는 63,185개이

었다. 이중 중복, 예외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중

복 기사란 반복적으로 수집된 유사도가 높은 기사를 말

하며, 예외 기사는 인사, 부고, 동정, 포토 등 유의미한 분

석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는 기사를 말한다

[33]. 또한 제목에 "브리핑"이 들어가 있는 기사들은 한 

기사 내에 여러 주제의 요약된 뉴스들을 포함하고 있어

서 미세먼지 관련 내용만을 추려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들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추가적으로 기사

의 제목과 키워드를 검토하여 미세먼지가 기사의 주된 

내용이 아닐 경우, 해당 기사도 추가적으로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최종적인 분석에 사용된 기사는 32,563개이다. 

3.2 대기오염 자료

지난 5년간의 대기질 현황을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현재 PM2.5의 최종확정 측정자료가 2015년부터 제

공되고 있어서, 대기질 관련 분석의 시작 시점을 2015년

으로 삼았다. 

첫 번째 패널에서는 PM10의 연평균값(파란 점선)과 

PM10이 151 µg/m3 이상을 기록하여 "매우나쁨"으로 

분류된 연간 일수(빨간 점선)를 제시하고 있다 [34]. 이 

두 기준으로 보면,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

기질의 상황은 2018년까지 개선되다가, 코로나19 직전

인 2019년에 악화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 다시 

PM10의 연평균값 및 "매우나쁨" 기록 일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패널에서는 연

간 PM10의 최고기록을 나타낸다. 5년 내내 연 최고기록

이 "매우나쁨"의 기준치인 151을 넘어서고는 있지만 그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PM10을 기준으로 보면 

대기질의 상황은 지난 5년간 크게 악화된 것 같아 보이

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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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ir quality over the years in Korea

하지만 PM2.5를 검토하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진다. 

물론 연평균값으로 보면 기존 연구 [16]에서 지적하듯이 

크게 상황이 나빠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PM2.5가 76 µg/m3 이상인 "매우나쁨"으로 분류된 일

수(세 번째 패널의 빨간 점선) 및 연 최고치(네 번째 패

널)를 보면, 대기질은 2018년, 2020년을 제외할 경우 전

반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PM2.5의 최고치는 "매우나쁨"의 기준인 76을 훨씬 상회

한 149를 기록하였다. 2020년에 상황이 좋아진 것은 코

로나19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으며, 이는 코

로나19가 종식될 경우 언제 다시 국내 PM2.5 상황이 악

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은 PM10보다 PM2.5이다[4]. 또 미세먼지 

상황이 안 좋은 날이 많아질수록 야외활동에 제약이 되

는 일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험 기준치를 상

회하는 일수가 평균값보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

감하는 측정치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5년간 대기 질은 결코 이

전과 비교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좋아졌다고 할 수 없

을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기 오염도는 악

화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기사 수의 증가는 이러한 여론

을 반영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라 보여진다. 이에 미세먼

지의 위험이 언론에 의해 재구성되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론은 최근의 자료를 이용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3.3 신문기사 보도 수

Fig. 3. The number of newspaper articles 

본 분석에 사용된 신문사별 뉴스 기사의 개수를 Fig. 

3에서 제시하고 있다. 시대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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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간인 1995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를 5개의 시대인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전반

기(2010-2014), 2010년대 후반기(2015-2019), 2020

년대로 나누고 있다. 1995년 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보

도가 거의 없어서, 그 이전을 분석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

이 크게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분석 시작점을 1995년

부터 설정하였다. 

모든 신문사에서 1990년대, 2000년대에는 미세먼지

에 대한 기사수가 많지 않다가 2010년대부터 조금씩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3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미세먼지 예보 시범제"가 실시되

고, 중국발 스모그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

련 기사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39]. 2010년대 후반

에는 모든 신문사에서 관련 기사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

았지만, 2020년대 이후 다소 꺾인 것처럼 보인다. 코로

나19 이후 미세먼지 상황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관련 기

사수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신문사별로는 경제지(매

일경제, 한국경제)와 중앙일보가 많은 관련 기사를 싣고 

있었다. 지역지에서는 경인일보와 부산일보가 많은 기사

수를 보였다. 

3.4 주요단어

본 분석에 사용된 뉴스 기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들을 살펴봄으로써 시대별, 기사 분류별 특징을 찾아보고

자 한다. 단순히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6,000개의 기사

는 제외하여 26,563개의 신문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

고 있다.

시대별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Table 1), 

1990년대에는 대기오염도 측정(오염도, ppm 등), 국내 

오염원(자동차,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과 관련된 단

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2000년 초반 역시 비슷하지

만, 이때부터 주요 단어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호흡기가 빈도순위 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이 가장 많은 빈도

로 관련 기사에 등장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기에는 중

국이라는 단어가 2,800번 이상 등장한다. 호흡기, 주의보 

등의 등장으로 보아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사도 많이 늘어났으며 청정기, 경유차, 소비자, 청

소기 등 환경 관련 제품에 대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

어 광고·홍보형 기사가 크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국내 오염원(자동차, 발전소 등)에 관한 기사도 꾸

준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이후로 코로나19 직전보다 관련 기사수가 크

게 줄었지만, 여전히 중국이라는 단어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오염원(자동차, 배출량, 사업장), 환경 관련 제

품(청정기, 소비자)에 대한 기사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직 및 지역 관련 

상위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1990년대에는 환경부, 서울, 

서울시, 대구, 부산 등, 2000년대에는 환경부, 서울, 정

부, 기상청, 서울시 등이 많이 나타났다. 2010년대 초반

에는 환경부, 기상청, 정부, 국립환경과학원, 중국 등, 

2010년대 후반에는 정부, 환경부, 중국, 국회, 서울시 등

이 자주 등장하였고, 2020년 이후로는 정부, 환경부, 중

국, 서울, 한국 등의 단어가 상위 빈도를 보였다. 1990년

대, 2000년대에는 환경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언급된 반면, 2010년대부터 중국이 등장하고 정부, 국회

가 더 자주 등장함에 따라 미세먼지가 정치적, 국제적 이

슈로 부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통합분류1"에 따라 미세먼지 

관련 기사를 분류할 경우, 각 분류에 속하는 기사들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

의 모든 분류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중 "정

치" 분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한국당을 비롯하여 발전

소, 배출량, 특별법 등 단어의 등장으로 보아 정치적 개입

이나 정책적 규제에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경제" 

분류는 청정기, 자동차, 청소기, 전기차, 화장품 등 호흡

기 및 피부 관련 제품에 대한 광고·홍보 내용이 많은 것

으로 파악된다. "사회" 분류는 순수하게 날씨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사들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관

련한 많은 기사가 이 카테고리에 속하였다. 대기오염 상

태 및 호흡기질환에 대한 주의보, 노후차량과 발전소, 사

업장 배출 허용기준 등의 단속규정, 비상저감조치 관련 

1995-1999
pollution level, vehicle, ppm, air pollution, nitrogen 
dioxide, permissible level, pollution, respiratory, 

standard, carbon monoxide

2000-2009
vehicle, respiratory, pollution level, nitrogen dioxide, 

air pollution, carbon monoxide, China, ppm, 

permissible level, atmosphere 

2010-2014
China, respiratory, density, vehicle, from China, 

pollutant, heavy metal, the elderly, springtime, watch 

2015-2019
China, vehicle, purifier, power plant, air purifier, 

respiratory, watch, emissions, consumer, diesel car

2020-
COVID19, China, vehicle, purifier, emissions, 

consumer, respiratory, citizens, workplace

Table 1. Top 10 words excluding institutions or regions 

over time (in order of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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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문화" 분류에는 시민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호흡기질환이나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원료에 대한 정보, 중금

속이나 노폐물,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

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많았다. 또한 봄철의 황사, 꽃가루,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기사도 많

이 보였다. "국제"에 속하는 기사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의 기사가 가장 많았다. 중국, 중국발이라는 단

어는 등장 단어들의 25% 가량을 차지하였다. 물론 자동

차, 발전소 등 국내 요인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중국의 영향에 관한 기사이며 "한중일 미세먼

지 공동보고서"에 관한 내용도 자주 등장하였다. IT/과학

의 경우, 미세먼지와 관련한 특정 제품 및 스마트폰앱의 

기술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기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실

시간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이

나 고급 헤파필터를 적용한 청정기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였다. "스포츠" 분류에 속하는 기사 수는 많지 않

았다. 주의보, PM10, 기준치, 농도가 상위 단어였으며 스

포츠를 비롯한 야외활동에 대한 주의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역" 분류에 속하는 기사에서는 지역의 미세먼지 배

출원(자동차, 사업장, 발전소 등)과 배출 저감 대책에 대

해 논의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역할과 배출 저감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였다.

3.5 신문사별 보도양상

미세먼지 관련 기사의 통합분류의 분포를 살펴봄으로

Fig. 4. Top 20 Words in each news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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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신문사별로 어떠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는지 그 특

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온 두 기간인 

2015년-2019년, 2020년-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의 영향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단순한 날씨 기사는 이번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Table 2는 2015년-2019년 동안 신문사별 기사의 통

합분류 비율을 보여준다. 지면 제약상 표에서 기사의 통

합분류는 축약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각각 Pol: 정치, 

Econ: 경제, Soc: 사회, Cul: 문화, Int: 국제, IT/Sci: 

IT과학, Spo: 스포츠, Reg: 지역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듯이, 신문사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

반적으로 중앙지와 경제지의 경우 관련 기사가 "사회",  

"경제", "정치", "지역"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지역지는 "지역", "사회"에 속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도하였다. 

각 분류별로 살펴볼 경우, "정치" 관련 기사를 많이 보

도한 신문사는 조선일보, 한겨레이며, 경제지와 지역지는 

"정치" 관련 기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 분

류에서는 한국경제, 부산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

경제 순으로 기사들을 많이 냈으며, 상대적으로 중앙지 

중에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지역지(단 부산일보를 제외)

가 "경제" 비율이 낮았다. 

"사회" 분류의 경우,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관

련 기사를 많이 보도하였다. 반면 "국제" 분류는 전반적

으로 중앙지에서 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지와 지

역지가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T/과학" 분류

는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동아일보 순으로 보도 

비율이 높았다. "지역" 분류는 지역지에서 비율이 높았고 

중앙일보가 상대적으로 관련 보도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Fig. 4에서 제시하는 분류별 기사들의 주요 단어들을 

바탕으로 신문사별 보도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

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정치"와 "사회" 분류 비율이 

높고 반면에 "경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규제나 조치 관련 내용의 기사가 많고 상대적으로 광고·

홍보성 기사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동아일보, 경

제지, 부산일보의 경우 "사회"나 "문화" 분류에 속하는 기

사보다는 "경제"와 "IT/과학"의 기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나, 관련 최신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기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지는 다소 편차가 있지만 부산

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지에서는, 홍보성 기사가 상

대적으로 적고 미세먼지를 정치적 이슈로 검토하기 보다

는 지역 자체의 배출원 및 저감대책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3은 2020년 이후의 기사 분포를 보여주는데, 

"정치"와 "사회"의 비율이 줄고, "지역"과 "IT/과학" 기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 이후 미세먼

지를 외부 요인(중국) 보다는 국내 요인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정책적 규제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기술의 향상에 대한 소개 기사도 많이 증가하였다.

3.6 김성점수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

감성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기사에 나타나는 어조

를 파악하고자 한다. KNU-한국어 감성사전에는 다섯 단

계의 긍·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매

우 긍정"일 경우 +2, "긍정"에는 +1, "중립"에는 0, "부정

"에는 -1, "매우 부정"에는 -2의 값을 부여하고 있다 

(%) Pol Econ Soc Cul

ChosunIlbo 13.3 25.2 26.2 3.5

JoongAng Daily 10.3 13.5 45.5 9.8

Dong-A Ilbo 6.7 24.7 36.1 6.9

Kyunghyang Shinmun 9.7 17.8 38.4 5.5

Hankyoreh 13.0 11.3 43.0 8.7

Maeil Business 8.0 24.1 32.9 9.9

Korea Economic Daily 7.0 30.3 28.5 5.5

Kangwon Ilbo 6.2 6.6 31.2 6.2

Kyeongin Ilbo 8.5 8.6 30.5 4.6

Gwangju Ilbo 5.3 13.5 19.0 6.1

Daejeon Daily 6.4 8.9 20.2 3.6

The Maeil Shinmun 7.7 11.5 27.1 8.6

Busan Ilbo 4.8 24.8 22.2 6.9

Halla Ilbo 3.2 6.8 27.4 4.6

Int IT/Sci Spo Reg

ChosunIlbo 6.3 10.2 0.4 12.3

JoongAng Daily 6.9 5.7 0.7 5.8

Dong-A Ilbo 4.2 8.1 0.9 11.3

Kyunghyang Shinmun 6.0 6.3 0.5 14.7

Hankyoreh 4.3 3.5 0.5 15.0

Maeil Business 4.0 8.5 0.4 10.7

Korea Economic Daily 4.4 9.4 0.6 11.8

Kangwon Ilbo 2.9 2.5 0.4 43.1

Kyeongin Ilbo 2.5 3.0 0.6 40.7

Gwangju Ilbo 0.0 3.1 1.2 51.5

Daejeon Daily 1.2 3.6 0.5 54.8

The Maeil Shinmun 2.1 2.2 1.3 39.3

Busan Ilbo 1.1 7.2 0.4 31.4

Halla Ilbo 2.1 3.9 0.7 47.0

Table 2. The proportions of news categories by newspaper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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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각 기사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타날 때마다 해당

하는 값들을 더한 합계를 감성점수로 정의하게 된다. 따

라서 감성점수가 양의 값이면서 절대값이 클수록 긍정적

인 어조가 강하며, 반대로 음의 값이면서 절대값이 클수

록 부정적인 어조가 강하다 할 수 있다. 0에 가까우면 중

립적이라 볼 수 있다. 

미세먼지 기사가 많은 두 기간인 2015년-2019년과 

2020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단순히 날씨를 전하

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감성점수를 반응변수로 삼고 신문

사, 기간, 기사의 통합분류를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

과를 Table 4에 제시하고 있다. 각 더미변수에서 중앙일

보, 2020년 이후, "IT/과학"을 기준그룹으로 처리하였다. 

계수 추정치 옆에 표시된 **와 *는 각각 유의수준 5%, 

10% 하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신문사에 해당하는 계수는 대부분 양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신문사가 기준그룹인 중앙일보 보다 큰 

감성점수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모든 중앙지 및 지

역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반면 강원일보는 중

앙일보 보다 작은 감성점수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가 다

른 어떤 신문사들의 기사보다 부정적인 어조가 강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2015년-2019년 기간에는 2020년 이후

에 비해 기사의 부정적인 어조가 강했다. 코로나19 이후 

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되면서 부정적인 어조도 많이 완화

된 것으로 보인다.

"IT/과학" 분류에 속하는 기사들과 비교하여 "경제" 

및 "지역"에 속하는 기사들은 긍정적인 어조였으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사회", "국제", 

“문화"에 속하는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어조가 

강했으며, 역시 5% 수준에서 유의했다. "정치" 분류 역시 

부정적인 어조가 강했는데, 1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을 나타냈다. 감성사전으로 easySenti R-패키지를 사용

할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면 관계

상 제시는 생략하고 있다. 

Estimates

Newspaper

Intercept   0.672**

The Chosun Ilbo   1.019** 

The Dong-A Ilbo   0.894**

The Kyunghyang Shinmun   0.780**

The Hankyoreh   0.838**  

Maeil Business Newspaper   0.690**

The Korea Economic Daily   0.931**

Kangwon Ilbo -0.065

Kyeongin Ilbo   0.840** 

Gwangju Ilbo   0.151  

Daejeon Daily   0.697**

The Maeil Shinmun   0.236

Busan Ilbo   1.439**

Halla Ilbo   0.416 

Period 2015-2019 -0.515** 

Category

Politics -0.366*

Economy   1.987**

Social Affairs -2.712**

Culture -0.517**

International -2.823**

Sports -0.244 

Regional   0.609**

Unclassified   1.152**

Table 4.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Pol Econ Soc Cul

ChosunIlbo 5.5 19.4 27.3 0.6

JoongAng Daily 4.7 19.5 31.7 8.1

Dong-A Ilbo 2.7 24.2 30.3 8.1

Kyunghyang Shinmun 3.6 15.4 29.2 6.7

Hankyoreh 6.2 10.7 32.1 14.3

Maeil Business 1.9 34.7 21.2 8.7

Korea Economic Daily 3.6 28.7 25.6 4.4

Kangwon Ilbo 2.3 4.5 23.9 6.8

Kyeongin Ilbo 2.4 5.3 27.5 3.9

Gwangju Ilbo 0.0 9.1 21.8 5.5

Daejeon Daily 1.2 8.0 18.1 2.6

The Maeil Shinmun 3.9 8.7 19.7 7.1

Busan Ilbo 0.2 22.3 20.3 1.5

Halla Ilbo 2.8 5.6 20.8 4.2

Int IT/Sci Spo Reg

ChosunIlbo 3.6 21.2 0.0 19.4

JoongAng Daily 7.8 12.8 1.5 12.2

Dong-A Ilbo 4.4 12.8 0.0 16.5

Kyunghyang Shinmun 4.3 18.2 0.4 21.7

Hankyoreh 7.1 5.4 0.0 21.4

Maeil Business 3.2 14.3 0.0 15.2

Korea Economic Daily 1.6 15.8 0.0 18.0

Kangwon Ilbo 1.1 4.5 0.0 54.5

Kyeongin Ilbo 1.9 4.3 0.0 51.2

Gwangju Ilbo 0.0 4.5 4.5 53.6

Daejeon Daily 0.2 4.7 0.0 65.0

The Maeil Shinmun 0.0 3.1 0.0 57.5

Busan Ilbo 0.7 9.3 0.7 43.6

Halla Ilbo 0.0 1.4 2.8 62.5

Table 3. The proportions of news categories by newspap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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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이슈에 대한 신문 기사의 시대

적, 신문사별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분석 대상인 모든 신

문사에서 1990년대, 2000년대에 관련 기사가 많지 않다

가, 2010년대에 들어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

면서 관련 기사수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

후 미세먼지의 상황이 좋아지면서 기사수도 줄어든 상황

이다. 이전에는 오염도, ppm 등의 대기오염도 측정 단어

나 자동차,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의 국내 오염원 관

련 단어가 많이 등장하였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큰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0년대에는 중국 관련 기사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사와 청정기, 경유차, 청소기 

등 관련 제품에 대한 광고·홍보형 기사, 자동차, 발전소, 

사업체 등 국내 오염원에 관한 기사까지 다양한 주제의 

기사가 등장하여, 미세먼지가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사별로도 기사 유형의 차이가 있었다.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정치"와 "사회" 분류에 속하는 기사 

비율이 높고 "경제" 비율이 낮았는데,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와 관련된 기사가 많은 반면 광고·홍보성 기사가 적

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 동아일보, 부산일보는 "경제"

와 "IT/과학" 분류에 속하는 기사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

로 관련 최신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기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지

에서는 홍보성 기사 및 정치적 성향의 기사 보다 지역 자

체의 배출원 및 저감대책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  

코로나19 이후로는 "정치"와 "사회"의 비율이 줄고, "

지역"과 "IT/과학" 기사 비율이 늘어나, 미세먼지를 국제

정치적 이슈로 다루기 보다 좀더 국내 요인에 초점을 맞

춘 정책적 규제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기술의 향상에 대한 소개 기사도 많이 증가하였다.

감성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중앙일보가 상대적으로 

다른 신문사들보다 부정적인 어조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나 지역 관련 기사들 보다 사회, 국

제, 문화, 정치 관련 기사들에서 언급되는 미세먼지 이슈

의 부정적인 어조가 더 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기

사에서 부정적인 어조가 많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5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기 오염도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관련 기사 수의 증가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

고 공론화 과정이라 보여진다. 단 본 연구의 분석은 텍스

트마이닝과 관련 기사 수의 추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

문에, 미세먼지의 위험이 언론에 재구성되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엄밀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사 내용에 대

한 구체적인 검토와 다양한 대기오염도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상관분석을 통한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홍보, 광고성 기사나 

단순히 날씨를 전달하는 기사보다는, 활발하게 문제 제기

를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사를 많이 보도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는 다중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고 여러 부면의 대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론은 국

외나 국내의 발생요인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세먼지 이슈를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역시 언론을 통해 관련 정책 및 연구 결과

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관련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기사 텍스트 및 대기질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상황이 

반영된 시대별, 신문사별 언론보도 특징을 고찰하고 있으

며, 연구자의 개입을 통한 기사의 분석, 분류가 아니라 텍

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보도의 특징 및 

통계적 유의성을 밝히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정책 수요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언론보도 자료

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트렌

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신

문사들의 관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해 미세먼지 이슈와 관련하여 기사 카테고리 내

에서의 비중은 어떠한지,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는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키워드간의 빈도수 차이는 어떠한지 

등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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